
G. 베르디는 우리에게 오페라 작곡가로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다. 젊은 시절 병으로 어린 딸과 갓난아기

인 아들, 아름다운 부인을 2년 동안 모두 잃는 비극을 겪은 그는 내면의 고통을 쉼 없는 창작활동과 빼어난 예

술작품을 남기는 것으로 극복했다.

이후 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일생을 해로한 그였지만 자식을 남기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작곡가 베르

디의 자손으로 기록된 인물은 없다. 베르디의 딸 비르지니아는 생후 17개월에 사망했는데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죽은 아들 이치리오보다 그의 상심이 더욱 컸으리라 짐작된다. 두 돌이 다 돼가던 첫 자식과는 잊지 못할 추

억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베르디는 유독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베르디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존재

감이 약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부각한 오페라가 많은 편인데 그보다 숫자는 적지만 아버지와 딸의 이야

기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 몇 편 있다. 

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 ‘조반나 다르코’에서 아버지와 딸의 반목 관계는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

로 작용하고 있고 ‘라 트라비아타’ 역시 친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주인공 비올레타가 연인의 아

버지에게 부성애를 갈구하는 부분에서 아버지와 딸에 대한 베르디의 남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1853년에 발표된 오페라 ‘리골레토’다.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제목인 ‘리골레토’는 궁중 어릿광대와 그 딸에 관한 이야기로 리골레토는 당

시 가장 천시받는 직업인 어릿광대일 뿐 아니라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이다. 이런 리골레토의 천사처럼 아름답

고 순결한 외동딸 질다는 집에만 갇혀 사는 처지다.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주지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

혀 알 수 없는 아버지가 그녀의 바깥출입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인데 거기에는 질다는 모르는 사정이 숨어있다. 

리골레토가 모시는 주군 만토바 공작은 천하에 다시없을 바람둥이 호색한으로 멋진 외모와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 세상 모든 여자를 가리지 않고 탐해왔다. 신하의 부인까지도 거침없이 농락하는 그는 비난을 받는다 해

도 죄의식이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도덕성이 없는 인물이다. 이런 공작의 캐릭터는 아리아 ‘이 여자나 저 여

자나’에 잘 드러나 있다. 흔히 만토바 공작의 노래로는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여자의 마음’만을 

기억하기 쉽지만, 오페라의 막이 오르자마자 기세 좋게 시작되는 이 곡 역시 그의 기질을 잘 드러낸 명곡이다.

자신은 비록 멸시받는 어릿광대일지언정 소중한 딸만큼은 고이고이 길러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고 싶

은 것이 리골레토의 마음이었을 테지만 딸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가난한 학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공작과 기어코 사랑에 빠지고 만다.  

공작의 가신들에게 납치돼 궁으로 끌려온 질다는 결국 공작에게 능욕을 당하고 잠옷 차림으로 그의 방을 

도망쳐 나온다. 그 순간 어릿광대 복장을 한 채 딸을 찾아 궁 안을 헤매던 리골레토와 맞닥뜨리게 되고 부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의 서로를 마주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더라도 가족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만난 두 사람의 애끓는 이중창은 

15분에 가깝도록 펼쳐지고 이 부분이 바로 2막의 하이라이트이자 작품의 숨겨진 백미다. 누구보다 서로를 사

랑하지만 정작 본질은 감춰왔던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가족을 진실로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

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 순진한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공작에게 리골레토는 복수를 시도한다. 반면 질

다는 자신을 가차 없이 버리고 새로운 여자에게 눈을 돌린 공작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의지할 데라고는 오

직 단둘뿐인 아버지와 딸의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공작 대신 죽

음을 맞는 질다를 부둥켜안고 리골레토는 죽으면 안 된다며, 네가 떠나면 나는 혼자라고 흐느낀다. 막이 내리

면서 들리는 한 맺힌 리골레토의 절규는 한꺼번에 떠나버린 가족들을 향한 베르디 자신의 외침 같아 들을 때

마다 가슴에 사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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